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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곳 완도에서 해상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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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추모 다례제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  박봉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오늘 함께하여주신   신우철 

군수님,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님 , 신의준 도의원님 , 

완도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내 외 귀빈 ·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보고 대사께서는 여 년 전 이 바다에 청해진을 1,200 ,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열어젖힌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리더이자 해양 개척자였습니다.



또한 무역과 외교 문화와 질서를 아우르며 바다를 , 

통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올리는 헌다와 헌화 그리고 헌시 낭독은 대사에,  

대한 추모를 넘어 장보고 정신을 오늘의 완도에 다시 

이어놓는 신성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군민들과 기관 단체· , 

그리고 학생들은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지역의 자긍심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완도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자 가장 큰 , 

유산입니다.

완도군의회는 청해진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빛내고   

완도가 세계로 나아가는 해양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장보고 대사님 오늘 이 추모의 제례를 받으시고 완도의,  

번영과 군민의 안녕을 지켜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바다를 넘어 세상을 품으셨던 그 정신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영원히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